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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1934년 2월 5일 오하이오 델포스 
서 원: 1954년 8월 17일 오하이오 톨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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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성심은 모든 이의 마음에 계시며 왕이십니다.  

메리 로제리아 수녀는 1934년 2월 5일 오하이오주 델포스에서 캐롤 노린 헬름캠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2025년 5월 12일 실바니아에 있는 노스웨스트 오하이오 
에베이드 호스피스 센터에서 선종했다. 91년간의 수녀의 삶과 71년간의 수도 서원을 
아우르는 이 기간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딸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보여준다. 

랄프 헬름캠프와 루트가디스(샤프) 헬름캠프의 둘째 딸인 캐롤은 1952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까지 세인트 존 에반젤리스트 학교에 다녔다. 1952년 착복할 때는 묵주에 대한 
사랑으로 로제리아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었다.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메리 로제리아 
수녀는 톨레도 교구 내 여러 마을에서 40년간 초등 교육자로 활동했다. 

수녀는 오하이오주 프리몬트에서 가르치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이주 농장 노동자 캠프를 
방문했는데, 이는 수녀에게 향후 20년 동안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위한 사도직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깊이 몰입하고 싶었기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멕시칸 아메리칸 문화 센터에서 자격증도 취득했다. 수녀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본당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엔 카미노에서 오하이오주 프리몬트 
지역의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위해 일했다.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케어 앤 쉐어에서 
음식, 옷, 아기 용품을 나눠주고 제 2의 언어로써 영어를 가르치며 바쁘게 지냈다. 

2015년, 노틀담 센터가 화이트하우스에 문을 열었을 때, 메리 로제리아 수녀는 그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을 첫 번째 수녀 중 한 명이었다. 프리몬트에서 그토록 생명을 부여하는 
사도직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수녀는 다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웠다.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수녀의 끊임없는 관심과 봉사는 
점차 기도의 삶으로 변모했다. 

로제리아 수녀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누고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였다. 수녀의 도움은 단순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수녀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